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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존자라 부르는 이유
이 행사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생존자라 부르는 이유는 그간 피해

지2 란 말이 지닌 ‘악차의 이미지' 에서 벗어나 견디기 힘든 고통을

이 겨 내고 살이님은 생존자로서 , 지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주체적 인

존재로 다시 명명하기 위해서입니다.

생존자 말하기 대회란
성폭력 피해 생존지들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경험과 그것

을 치유해니가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치유

에의 힘과 용기를 확인히는 자리입니다. 또한 생존자들의 이야기

에 공김할 수 있는 자리 입 니다. 그리고 디른 생존자들과 지원자들

의 진심어린 공김콰 이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장 좋은 지지

자가 되는 행사입 니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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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려움과 떨림으로

오랫동안 밍설였던 묻어두었던 얘기를 끼냈습니다.

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.

예전 그땐,

시 원하게 슬퍼 도 못했습니 다.

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

약한 모습 보이면 지는 것 같아서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습니다.

지금도 그날의 발걸음의 무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.

무겁 게 잣눌렀던 고민을 조금은 던 듯한 느낌 .

‘나도 말할 수 있구니:'

평생 밀할 수 없을 줄 알았던,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을.

기 억을 억 압히는 것은 정 신적으로 지 치 게 하는 고통스러운 씨름입 니 다.

우리는 슬픔을 니타낼 기 회 조차 박탈당해 왔습니 다.

말함으로써, 그동안 하지 못했던

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회카 아니라

세상에 대한,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.

비슷한 상처를 가진, 그것에 공감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이들o

함께 있디는 것 만으로 많은 위안이 됩니다.

니와 조금은 다른 경험을 가지 시람들의 이야기

그 슬픔과 고통의 깊이를 다 헤아리진 못하겠습니다.

하지만, 말하고 싶습니다.

잘 살 수 있디고, 잘 살아왔다고

그리고 따뜻한 손 내밀어 조용히 잡이주고 싶습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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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회 생촌지말하기빼회

우리 시회에서 생존지의 말하기는 아직 쉽지 않은 일입니다.

생존지들이 입을 열었을 때 돌야오는 곱지 않은 시선, 오해와 편견,

그리고폭력적이고모욕적인말들까지... .※ .

그래서 말히는 것은 터욱 어려워지고, 자책하커나 기 억을 애써 외면히면서

고통을온전히혼자감대히곤합니다. 

생존지들은 이 러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

자신의 경험에 대해 비난받거나 평가받지 않고,

이야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

자신을 표현히고,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말하기를 함으로써

생존지로서의 힘을 확인하게 됩니다.

그래서 입을 열었을 때 떨어질 부당한 비난으로 부터

자유로울 수 있는 밀하기는 생존지들이

힘을 되찾기 위한 용기를 의미합니다.

싱처를 완벽하케 치유하는 것이 하나의 꿈이라면

피해에 대해 말히는 것은 그 꿈을 향한 치 열한 투쟁의 시작입 니다.

몸에 난 상처에 약을 비르듯, 마음에 빅힌 상처를 낫게 하키 위해선

생존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, 공감히고, 띠뜻이 김짜 인이줄

지 지 자가 필요합니 다.

말하고 들으며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고,

그리하여 그녀들의 목소리가 이 좁은 행시징력을 넘 어

세싱을 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.

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한걸음찍 우리에게 다가올 희밍의 세싱;

그 날이 올 때까지 치유를 향한 이 어달리 기는 계속될 것입 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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鬱 말하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옳 말하기 전에 긴장된 디信을 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.

옳 준비한 이야기룔 하기 어렵다면 언제므匠 그만둘 수 있습니댜

籬 용기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만약 혼자 무대에 올라가기가

어려울 경우 힘을 줄 수 있는 지지자와 같이 무대에 올라갈 수 있으며,

미리준비한글이나시등을가지고올라갈수도있습니댜

懸 말하기 참여x浩 청중에게 원능信 빈응을 요구히고,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
彎 말하기 참여x彪 말할 때 공간의 밝기 등 원하는 환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籬 말하기/듣기 참여자 모두 말하기 대회 전이나 끝니고 난 후 상담 등의 지원을

받을수있습니다.

鬱 미리 신청하지 못했더巳匡 당일에 즉석 말하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鬱 생존欠듣의 이야기를 절대로 E든 데에 옮기지 마십시오

행사장에서 니온 이야기들이 외부로 전달되지 않을 거巴信 획신이 있어야만

생존자들이 편인하고 인전한 분위기 속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

蠱 행사 중에 자리를 비우지 말이주세요

말할 때 사림들이 자리를 비우면 미치 외면을 당5浩 것 같은 느낌이 들 수

있으니끼요 또한 듣고 있는 참가지에게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

蠱 개인간의 차이를 존중해야 합니다.

생존자들은 각기 E든 치유괴정에 있습니댜

鬱 카메리와 핸드폰 등은 행사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.

카메딘듣 소지능信 것만으로 행사에 참여한 사림들을 불인하게 할 수

있습니댜 핸드폰도 행사장에 들어가기 전 입구에 맡기시면 됩니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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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회 생촌자발하기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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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벤'l:, 어떤 사람이 말하기로 참여할 수 있나요?

지신의 이야기를 냐누며 지지 받고 싶은 생존자라면 누구나 말하기로 참여하실 수 있

습 니 다

:뾰; 인전히케 이야기할 수 있니요?

행사징소는 당일 참가지들에게만 공지되며, 입징시 참기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

입니댜 함께 지지히고 치유히고자 히는 사림들이 모이게 되며, 말하기 참여자들의 어

떠한 이야기도 인용되거나 외부에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

i탠삡 어떤 방법으로 말할 수 있나요?

밀하기 뿐 아니라 노래, 시, 퍼포먼스, 그림 등의 다양한 형태로도 참여하 수 있습니

댜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블라인드를 치거나 사전 녹음 등 목소리만으

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며, 이 외에 신청자가 원츔浩 ⊂든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

댜 말5浩 시간은 10분정도이지만 자신의 말하기를 억지로 시간에 맞출 필요는 없

습 니 다

!“ 듣기 참여지는 어떻게 구성되니요?

직접 밀하기를 하지는 않지만 지지하고 싶어5浩 생존지와 그 친구들로 구성됩니댜

또한 밀하기 참여자들은 친한 친구; 그 동안 지지해준 지원지; 7昏 등 의미 있는 분들

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. 단; 냠성 지지지의 경우 ⊂든 참가자들이

가지는 불편함과 불안힘을 고려하여 듣기로 참여를 제힌합니다

혠!;;l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나요?

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밀히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

은 갖지 미세요 말하기 참여자는 피해를 입은 후 힘들었던 점, 가해지에게 5匡 싶은

말 다시 살아니고자 했던 다짐 등 히고 싶은 이야기를 재쿠롭게 하실 수 있습니댜

l힘!i삡 시전에 준비할 것은 없니요?

특별히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. 자신과 청중에 대한 믿음 그리고 편안한 마음만 있

으시면 됩니댜
←흐벼舜극늙턴귀男-또-탄,릴받~모

※더 궁금히신 시힝은 메일로 질문해 주지거나 홍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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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회 쎌촌”탤챦기빼회

생존자 권리헌징; 서적 등 생존지와 주변인, 지원자들에게
도움이 되는 긱종 정보전시

본 행사 전에 말하기/듣기 참여x튼 위한 쉬는 방

생존자들의 공동작품 작가 전시

든뉘느의 무대(부두인형), 소원냐무 장식 등 참여 프로그램

본 행 A I 무

세 생존欠듣이 직접 준비한 다앙한 형식의 말하기

l 말하기의 의미를 딤은 영싱물

l 문회공연

※ 행사 날짜와 장소는 참기7삐 한해 공개합니다.

성폭력 회해 생촌자둘택 아주 통렬핥 용;세

’ 참 가 신 청 방 법 :

이l현] 핥홀탉뺀클흖,활'신청서를 쟉성한 후 폐'일이나 천희;

n 2

n 3

0 4

침가 신청을 하시면 행사의 인전과 참여지외의 교김을 위해 상담

자카 몇 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.

밀하기 참여X信 워크십(11월 13~14일)과 시전모임(11월)에 챰석

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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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회  생존자말하기대회

담당지느

문의 메 일-

홈 페 이 지 -

문 의 전 화 - 읊

신 청 팩 스느

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

- 어린(김양영희), 해길(권주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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